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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Although many studies clinically support the possibility of early 

detection of dementia by sensory and motor functions, most of them were conducted in dementia patients or their prodromal 

sta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otor and sensory functions to find meaningful indicators that can classify 

elderly people with decreased cognitive function on the preclinical stage of dementia. A total of 82 elderly subjects were recruited 

and cognitive function test K-MMSE were conducted. Posture stability, visual, and auditory functions were measured.  

 
1. 연구 배경 

2020년 전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를 

앓았고 2050년의 치매인구는 약 1억 5천 2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  

치매는 한번 발생하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치매의 전구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치매는 뇌의 퇴행성 질병으로 뇌의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치매 진행 병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2]. 즉, 치매 전구단계 조기 발견에 인체의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Robin 등[3]의 연구는 전정감각계가 시각 공간적 능력과 

주의영역 뿐만 아니라 집행 기능과 기억영역에서도 다양한 

인지기능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Deal 등[4]과 Paik 

등[5]은 연구에서 치매 환자는 청각 및 시각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또한 퇴행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6]. 

또한 Yamada 등[7]과 Maharani 등[8]은 시각과 청각 기능 

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은 하나의 기능장애를 가진 사람에 

비하여 치매 발생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 모두 치매와 감각기능 그리고 운동기능

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로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할 가능성을 임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언급한 선행연구 대부분 이미 치매 환자 또는 그 전

구단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였다.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이 

치매 병리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과 치매 예방을 위해 전임

상 단계에서의 조기발견도 중요하다는 대한치매학회의 소견

을 고려하면, 정상과 전구단계 사이의 전임상 단계에서 인지

기능 감소와 감각기능 및 운동기능 특징과 연관성을 밝히는 

것은 치매 극복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인지군과 인지저하군을 대상으로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을 조사하여 인지기능 감소 고령자를 분류할 수 있

는 유의미한 요인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총 82명의 고령 남성(나이: 74.0±4.5세, 키: 

167.2±5.7cm, 체중: 67.0±8.3kg, 학력: 13.6±3.3년)이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연구 과정과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며, 연구참가에 대한 서면 동의를 직접 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JBNU IRB File No.2019-09-015-001). 

모든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K-MMSE를 수행하였으며 

규준에 따라 정상 인지기능 그룹과 인지기능 저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9]. 

전정기능 측정은 Balance System SD (Biodex Medical 

Systems, Inc., USA)을 이용하였고, 자세안정성 지수를 측정 

변수로 하였다. 자세안정성 세부 지수는 PSI (전체 안전성), 

APSI (전후 안전성)와 MLSI(내측 측면 안전성)으로 

나누어진다. 

시각기능 측정은 표준 시력표(한식 표준 3M용 시력표)와 

명암대비검사표(Lea Numbers 10M Flip chart, Lea test intl. LLC, 

Finland)를 이용하였다. 명암대비 측정은 3m와 1.5m에서 

이루어졌다. 변수는 최소가독역치(VA)와 명암대비(CS)로 

설정하였다.  

청각기능 측정은 한국어음청각검사와 청력계를 이용하였다. 

변수는 PTA(순음청력), SRT(어음인지역치), WRS(단어인지도), 

SRS(문장인지도)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을 SPSS 20.0.0(IBM Corp, USA)으로 

실행하였다. 

3. 연구 결과 
총 82명중 21명은 인지저하 그룹(K-MMSE 점수: 

22.2±3.0점, 나이: 76.8±5.0세, 키: 166.9±5.5cm, 체중: 

64.6±9.6kg, 학력: 11.7±3.0년)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는 

정상 그룹(K-MMSE 점수: 27.5±1.6점, 나이: 73.0±3.8세, 키: 

167.4±5.8cm, 체중: 67.8±7.8kg, 학력: 14.2±3.2년)으로 

분류되었고, 두 그룹간 나이와 학력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였다.  

3.1 자세 안정성 

표 1에 두 그룹의 자세안정성 차이를 나타냈다. 

표 1. 두 그룹의 자세 안정성 

모든 자세안정성 지수는 인지저하군이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든 방향에서 

인지저하 그룹의 정적 자세 흔들림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시각 기능 

표 2에 두 그룹의 시각기능 차이를 나타냈다. 

표 2. 두 그룹의 최소가독역치와 명암대비 기능 

인지저하군과 비교하여 정상군이 최소가독역치와 명암대비 

모두 평균적으로 좋은 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소가독역치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3 청각 기능 

표 3에 두 그룹의 청각 기능 차이를 나타냈다. 

표 3. 두 그룹의 청각기능 

PTA512와 SRT는 두 그룹이 비슷하다. 반면, WRS, SRS는 

정상인지 그룹이 유의하게 더 우수하였고 각각의 오류개수 

또한 유의하게 더 적었다. 

3.4 승산비 

자세 안정성, 시각, 청각기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들 중 가장 낮은 p값을 가지는 변수들의 ROC를 통해 

각 변수에서 인지저하군과 정상인지군을 분류하는 절단점을 

선정하고 승산비를 조사한 것을 표 4에 나타냈다. 

표 4. 각 변수의 절단점과 승산비 

표 4를 보면 SRS error의 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저하의 가능성이 6.1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MLSI가 0.25보다 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저하의 가능성이 2.9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VA는 0.75보다 낮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지저하의 가능성이 4.4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상인지군과 인지기능 저하군의 자세 안정성, 

시각 그리고 청각 기능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기능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부기능이 

존재하였으며, 그 중 SRS error, MLSI, VA 등이 유의한 

승산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향후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조사하여 이 변수들을 통해 

어느정도의 정확성으로 인지기능 저하 고령자를 분류할 수 

있는지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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